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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 "유로존 은행들, 내년 1월까지 배당금 지급 중단하라" 뉴스핌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은행들에 최소 내년 1월까지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고 직원 상여금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라고 주문

ECB는 지난 3월 최소 오는 10월까지 배당금 지급을 동결하라고 주문했는데 기간을 연장…"본연의 임무인 대출에 주력하기 위해 유동성 여력을 활용하는 일이 여느 때보다 중요"

70조 코로나대출 이자상환까지 연장하나 서울경제

금융당국이 중소기업·소상공인대출 상환유예 신청기간을 오는 9월30일에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자납부도 연장할지에 관심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금융권이 그렇게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원금 만기상환뿐만 아니라 이자납입도 유예하는 쪽에 다소 방점이 찍힌 언급

신한금융, 두산그룹 네오플럭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연합뉴스

신한금융그룹, 두산그룹의 벤처캐피털 '네오플럭스' 인수를 추진...관계자, "최근 네오플럭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앞으로 실사 등을 거쳐 실제 인수 여부가 결정될 것"

㈜두산이 지분 약 97%를 보유한 두산그룹 계열사 네오플럭스의 인수금액은 700억원 정도로 알려져…신한금융은 그동안 벤처캐피털 확보를 위해 M&A 시장에서 대상을 물색

JB금융그룹, 상반기 당기순이익 1,882억원 전년比 7.8%↓ 파이낸셜뉴스

JB금융,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선제적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 등 일회성 요인을 제거하면 작년 대비 4.7%의 순이익 증대를 이룬 것"

지배지분 ROE는 10.7%, 그룹 연결 ROA는 0.81%...보통주자본비율(잠정)은 바젤Ⅲ 최종안 조기도입으로 전년동기대비 0.66% 포인트 상승한 10.28%를 기록

채권 산다고 약속만해도 보험사 RBC 오른다 대한금융신문

금감원, 9월 30일부터 금리파생상품 거래도 지급여력제도(RBC)에서 자산듀레이션 확대로 인정...‘금리부자산’에 금리부 실물자산뿐만 아니라 헤지 목적의 금리파생상품도 포함

초장기채 과수요로 채권가격이 상승해 발생하는 보험사의 자산관리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기초자산 실물을 인수하는 금리파생상품만 허용...대표적으로 ‘채권 선도거래’

네이버, 미래에셋과 대출상품 낸다…"매장없는 소상공인 대상" 아시아경제

네이버, 자사 쇼핑몰에 입점한 중소 판매자 대상 대출 상품 내놓으며 전자상거래·핀테크 시장 공략 계획...독자적으로 대출 상품을 내놓을 수는 없으므로 미래에셋캐피탈과 손 잡기로

"대안신용평가시스템 만드는 중…기존 평가대비 신용 1등급 2배 많아...라이선스 안 따고 제휴하는 이유는 더 혁신하기 위해" 

'옵티머스 사태' 재발 방지…판매사, 분기마다 운용사 점검 연합뉴스

현행법상 사모펀드 판매사와 수탁사에는 상품 부실 운용 여부를 감시할 명시적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 이번 옵티머스 사태의 주요 원인

앞으호 펀드 판매 증권사와 은행들은 분기마다 사모펀드의 운용 현황을 점검... 펀드 자산 관리 업무를 맡는 수탁사도 매달 1회 이상 자산 내역에 이상이 있는지 감시

금융위 부위원장 "아시아나 모든 가능성 감안해 협의중" 연합뉴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 아시아나항공 국유화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다 감안해서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M&A 계약이 무산되면 아시아나항공이 국유화될 가능성...아시아나항공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영구채 8,000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아시아나항공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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